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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주관적 기억장애로 인한 건망증 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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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경험하는 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D시의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인
지기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며, 건망증을 경험한 노인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노인으로 하였으며, 총 3-4명 씩 3그룹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각 그룹 당 40~60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인간관계에서의 곤란함’, ‘일상생활에
서의 불편감/안전위험성 노출’, ‘표현할 수 없는 양가감정’, ‘건망증을 이겨내기 위한 가족의 노력’, ‘자신만의 건망증 예방
노하우’ 5개의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노인들은 치매가 아닌 것에 대한
안도감과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건망증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한 각자의 방법을 수행하
고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노인들의 각자의 방법과 요구도를 반영한 기억력 향상
중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employed focused group interviews to collect data on the forgetfulness
experienced by elderly persons (over the age of 65) who suffer with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The
participants were ten elderly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cognitive function improvement program 
at an elderly welfare center in D city.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at were comprised of 
three/four people each, and each group was interviewed for 40~60 minutes. The results showed that 
"difficulties in human relations", "feeling uncomfortable in daily life", "exposure to a safety risk", 
"inexpressible ambivalence" and "family effort to overcome forgetfulness" were all expressed in the 
interviews.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ho complained of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had both feelings of anxiety and anxiety about non-dementia, and they were making efforts
to overcome forgetfulness themselves. Based on this study, we suggest that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 the individual needs of elderly people with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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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관적 기억장애(Subjective Memory Impairment, 
SMI)란 기억장애를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지만, 객관적인 검사 상으
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중장년층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의 주 증상인 기억력 저하는 대중
적인 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60세 이상 기억장애
를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53%가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 노인의 주관적 기억장애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주관적 기억장애는 경도인지장애
의 전구 증상일 수 있으며, 실제로 진행된 종단 연구들에
서는 주관적인 기억문제를 호소한 노인이 경도인지장애
를 진단받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경도인
지장애와 치매와의 가장 큰 차이는 기억력 저하를 보이
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정상노인이 알쯔하이머병으로의 이환율이 1% 정도인 
것에 반해 경도인지장애는 알쯔하이머병으로의 이환률이 
약 10~15% 이었다[5]. 이에 노인의 주관적 기억장애에 
대한 호소는 노인인구의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6].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연령이 5세 증가할 
때 마다 두 배로 증가하며, 2024년에 약 100만 명 이상, 
2041년에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7]. 치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쯔하이
머병의 경우 전 임상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치매의 진행을 약 5년 정도 지연할 수 있으며, 
유병률은 약 50%를 감소시킬 수 있다[8]. 이에 치매는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예방이 필수적이다. 알쯔하이
머병은 현재까지 아직 이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이 없
으며, 이를 위해 비약물적인 치료방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지예비력이라는 개념으로 노화와 관련
된 뇌의 퇴행성 위축과 신경발달 장애로 인한 신경손상
에 대항하여 인지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힘으로, 장
기간에 걸친 교육, 운동,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9]. 이와 같이 치매는 
이환되기 전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인한 주관적 기억장
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서부터 예방이 필요하다. 하

지만 아직 국내 간호학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매 
이전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관련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관적 기억장애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관적 기억장
애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기억력 저하 시 감정 및 자신만의 기억
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깊이있게 탐색함으로
써 추후, 주관적 기억장애 노인들을 위한 인지예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기억장애

로 인한 건망증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질문은 “노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기억장애로 인한 건망증(깜빡 잊어버리는)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관적 기억장애로 인한 건망증에 대한 경

험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하여 내용분
석을 수행한 질적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의 일개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은 받은 후 인지기
능 향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
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의도표집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남녀이며,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고, 건망증을 경험한 
노인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노
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의도표집을 중개자(gatekeeper)
가 선정하도록 한 이유는 현재 중개자는 노인복지관의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로 본 연구자보다 연구대
상자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개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연구대상자
를 연구자가 인계받아 연구의 목적과 연구 수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3그룹으로 한 그



노인의 주관적 기억장애로 인한 건망증 경험 분석

85

룹 당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여자가 7명(70.0%), 남자 3명(30.0%)이었으며, 연
령 별로는 80세 이상이 6명(60.0%), 70~79세 4명
(40.0%)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4명(40.0%)으로 가
장 높았으며, 무학과 대졸이 각각 1명(10.0%)이었다. 결
혼상태는 사별이 6명(60.0%), 기혼과 재혼이 각각 1명
(10.0%) 이었다. 거주 형태로는 독거가 8명(80.0%), 가
족과 함께 거주가 2명(20.0%)으로 독거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직업은 ‘없다’ 가 8명(80.0%), ‘있다’ 가 2명
(20.0%)이었다. 

Category N (%)
Gender

Male 3 ( 30.0)
Female 7 ( 70.0)

Age
70~79 4 ( 40.0)
Over 80 6 ( 60.0)

Highest level of education
Uneducated 1 ( 10.0)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2 ( 20.0)
Middle School graduation 2 ( 20.0)
High school graduation 4 ( 40.0)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 ( 10.0)

Religion
Christianity 5 ( 50.0)
Buddhism 1 ( 10.0)
Atheism 4 ( 40.0)

Marital status
Married 1 ( 10.0)
Single 2 ( 20.0)
Remarriage 1 ( 10.0)
Bereavement 6 ( 60.0)

Living arrangement
Live alone 8 ( 80.0)
Not live alone 2 ( 20.0)

Job
Yes 2 ( 20.0)
No 8 ( 8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2.3 포커스그룹 면담 진행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D시

의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65세 이상 노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
담을 진행하였다.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의
도표집을 통해 인계받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자는 연

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연구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대상자와 면담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조용한 장소를 배
정받았으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편안하게 면담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였다. 연구대상자가 
한 명씩 면담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편안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대상자가 다 모일 때까지 각자 자
리에 놓인 연구 설명문과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간단하게 준비한 다과를 편
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시작 전 연구자는 연
구대상자에게 포커스그룹 면담에 대한 방법에 대해 간단
하게 설명하였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본 면담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면담 
시작과 함께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시작하
였으며,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는 대상자들의 상황별 의미
있는 표정, 몸짓 등을 메모하였다. 면담은 40-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내용이 포화 될 때까지 수행하였고, 연구
대상자에게 면담이 끝난 후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추가로 면담이 진행 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건망증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통적 내용분
석 방법은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기존이론이 제한적이
거나 고찰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존
의 자료로부터 범주를 명명하기 보다는 현재 연구 자료
로부터 연구자가 새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직접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이다[10].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면담내
용을 연구자가 직접 필사한 후 필사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읽으며 연구대상자가 말한 의미 있는 단어, 구, 문
장의 패턴과 주제를 찾아 코딩하였다. 그 후, 두 연구자는 
코딩한 자료를 서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
으로 읽으며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단위로 나누
고 공통점과 연관성들을 분석한 후 의미단위를 주제별로 
추상화한 후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필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결과 Fig 1과 같았다. 

2.5 연구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Lincoln과 Guba[11]가 제시

한 4가지 기준에 따라 질적연구의 타당성(엄밀성)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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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와의 포커스그룹 
면담과정에 있어 연구자가 생각하는 건망증에 대한 생각
을 괄호처리(bracketing)하면서 깜빡 잊어버리는 건망
증의 증상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
으며, 연구대상자가 깜빡 잊어버리는 경험을 그대로 자료
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에게 반 구조화된 
개방질문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누구나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가 포화 될 때까지 포커스그
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필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분석한 
최종결과를 본 연구에 참여했던 몇몇 연구대상자에게 다
시 확인하도록 하여 면담 시 자유롭게 표현했던 내용들
에 대한 경험 서술이 명확히 분석되었는지 재차 확인하
였다. 적합성(applicability)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면담을 통해 나눈 생생한 경험을 연구결과에 담고자 하
였다. 감사성 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해서는 본 연구
의 진행 및 분석과정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연구대상자와의 
대화에 대한 인용문으로 삽입하여 연구자의 분석과정을 
독자가 알아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증성
(confirmability)은 위의 3가지 요소가 확립된다면 확증
성이 확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의 타당성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1. Analysis of World Cloud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K대학

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KYU-2019-235-01) 받은 후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는 면담장
소와 면담 시간일정을 공지하였다. 면담수행 당일 연구자
는 연구설명문을 통해 다시 한번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강조하
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하
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재차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진행 시 면담내용은 녹음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
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녹음된 내용은 연구의 분석 자
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D시의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망증
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핵심주제는 ‘인간관계에서의 
곤란함’,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안전위험성’, ‘표현할 수 
없는 양가감정’, ‘건망증을 이겨내기 위한 가족의 노력’, 
‘자신만의 건망증 예방 노하우’ 로 5개의 주제어(theme)
가 도출되었다(Table 2).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들은 처음에 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에 대한 경험을 설
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3.1 인간관계에서의 곤란함.
본 연구결과 첫 주제어는 ‘인간관계에서의 곤란함’ 으

로 여기에 관련된 세부주제는 ‘사람이름에 대한 깜빡 잊
어버림’ 이었다. 

3.1.1 사람이름에 대한 깜빡 잊어버림
연구대상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종교활동 등 사

회활동을 할 때 만나는 지인들의 이름이나 소속 등이 생
각나지 않아 얼버무리거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넘어가
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였다.

“이제 성명, 이름 같은 단어가 잘 기억이 안나서 잊을 
때가 많아요. 맨날 보다가도 아침에 갑자기 인사하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나...저기 여기 그래요...(민망한 듯한 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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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접하지 않는 사람이면 더 심할 때 있어요..그리
고 손주들도 이제 많으니깐 오랜만에 오면 니가 이름이 
뭐냐...서운하죠.”

Topic collection Keyword

- Forgetting a person's name In a relationship 
Trouble

- Forgetting about the location of 
things

- I forgot to turn off the gas / tap 
water Forget

- Forgetting due to stress

Discomfort in 
everyday life 

/ Safety hazard 
exposure

- Stiff and sordid.
- I am relieved that it is not 

dementia.

Inexpressible 
ambivalence

- Helping the system in a hazardous 
situation

- Participate in free cognitive 
function tests

Forgetfulness
Family efforts for

- Keep things in place no matter 
what.

- Record a schedule
- Finding information to prevent 

dementia

Your own
Know how to 

prevent 
forgetfulness

Table 2. Experience of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3.2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안전 위험성 노출
본 연구결과 두 번째 주제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감/안전 위험성 노출’ 로 세부주제는 ‘사물의 위에 대한 
깜빡 잊어버림’, ‘가스불, 수돗물 중지에 대한 깜빡 잊어
버림’, ‘스트레스로 인한 깜빡 잊어버림’ 이었다.

3.2.1 사물의 위치에 대한 깜빡 잊어버림
연구대상자 모두는 사물의 위치에 대한 잊어버림에 대

한 경험을 표현하였다. 냉장고에 갔다가 무엇을 찾으려했
는지, 방안에 갔다가 무엇을 찾으려했는지 등의 경험을 
표현하였으며, 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추후, 시간
이 지나면 찾으려 했던 물건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내가 여기 뭘 찾으려고 왔다가 못 찾고 그냥 돌아가
는 수가 있거든요?”

“무슨 물건을 갖다 쓰고 그 자리에다 놓아야 하지. 딴 
데 두면 생각이 안나.”

“지난 번에는 딸이 내가 방을 왔다갔다 하니깐 엄마 
뭐하냐고 물어봐요...말은 못하고, 너도 엄마처럼 나이들
어봐라 했죠…….”

3.2.2 가스불/수돗물 사용중지에 대한 깜빡 잊어버림
연구대상자 중 대부분은 가스불을 켜두고 티비를 보다

가 냄비를 태우거나, 가스불을 켜두고 외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장실 또는 싱크대에 수돗물을 켜두고 
외출을 한 경험들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는 혼자 사는 노
인의 경우에는 화재의 문제등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

“저 아주머니 얘기한대로 가스 불에다 뭐를 올려놨어
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거실서 티비
만 봤다하면 잊어버리는 거에요 탄 내가 나고 막, 2층에
서 아들이 막 쫓아오고 그랬다니까”

“한 번 모임에 간다고 하는데 1시간 충분히 계란을 삶
아가지고 놓고 갈라고 앉혀놨는데...친구한테 전화가 왔
어. 야 빨리 나와~ 네 집 앞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거를 불을 안 끄고 갔다 왔어요..집에 나만 있는데 큰일 
날 뻔 했죠” 

“어떤 때는 목욕탕에서 쫄쫄쫄 소리가 나서 가보면은 
막 넘쳐가지고 막 난리여. 그리고 이거를 설거지하는데 
왜 틀어놓고 나오냐고 막 애들이…….”

3.2.3 스트레스로 인한 깜빡 잊어버림
연구대상자는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 건망

증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친구가 
사망했을 때,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
억력 저하를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말하자면 신경쓰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일상생활을...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던가 또 뭐.. 누가 다쳤다던가 
이런 신경쓰는 일이 있을 때는 건망증이 훨씬 심하게 느
껴져요”

“당뇨가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때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인지 
더 깜빡하드라고……..”

3.3 표현할 수 없는 양가감정
본 연구결과 세 번째 주제어는 표현할 수 없는 양가감

정으로 세부주제로는 ‘답답하고 막막함’, ‘치매가 아님에 
안도함’ 으로 나타났다. 

3.3.1 답답하고 막막함.
연구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깜빡 잊어버리는 경험에 있

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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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조금 막막하죠. 좀 밝지가 않고, 막막한 느
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민망하기도 하
고…….”

“이게 나도 생각할 때 집에서 이게 치매인가? 걱정되
죠. 그리고 생각이 안나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말을 막 
더듬으면서 그, 그, 그, 할 때…….”

3.3.2 치매가 아님에 안도함
연구대상자들은 깜빡할 때 막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깜빡 잊은 것이 생각이 날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면담 동
안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자에게 치매와 건망증의 차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텔레비에서 봤는데 치매랑 건망증이랑 생각이 나면 
정상이라고 하대요..그래서 기억할라고 노력하고 어느 순
간 기억이 나면 휴~해요”

“건망증은 늙은이들 다 그러니깐 치매인가 하다가도.. 
선생님 저는 문제없지요?(웃음)”

3.4 건망증을 이겨내기 위한 가족의 노력
본 연구결과 네 번째 주제어는 건망증을 이겨내기 위

한 가족의 노력으로 세부주제로는 ‘위험 상황에 시스템의 
도움을 받음’, ‘무료 인지기능 검사에 참여함’ 으로 나타
났다. 

3.4.1 위험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도움 받음
면담 중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가스불과 수돗물을 

잠그지 않아 위험상황에 놓은 적이 많았다. 이에 가족들
은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주었
으며,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대상자를 지지하는 모
습을 보였다. 

“가스 시간 타이머가 있어요. 아들이 지난번에 불날 
뻔 한 다음에 그거 7만원 주고 달았거든요. 그거 달면 30
분이면 무조건 꺼지면 한 번 더 눌러 키면 돼. 그래서 곰
탕이나 이런 거 할 때 좋아요.” 

“그 다음번에는 아이고 내가 정신을 왜 이렇게 놓나 
하고..수돗세가 엄청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스
에도 그런게 있다니까. 수도도 있었으면 좋겠네.”

3.4.2 무료 인지기능 검사에 참여함

연구대상자 가족들은 치매안심센터 혹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무료치매진단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모셔가
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대상자들은 가
족의 추천이나 주변인을 따라 무료치매진단 검사를 수행
한 경험이 있었다.

“딸이 전화해가지고는 엄마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거 
같으면 보건소 가보라고 거서 치매 같은 거 검사해준다
고 하대요. 그래서 가봤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어디서 나와서 치매진단검사 해주
니깐 꼭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뭐 그런걸 물어보나 했는
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3.5 자신만의 건망증 예방 노하우
본 연구결과 다섯 번째 주제어는 자신만의 건망증 예

방 노하우로 세부주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 제자
리에 두기’, ‘일정 일일이 기록하기’, ‘치매예방을 위한 정
보 찾아보기’로 나타났다. 

3.5.1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 제자리에 두기
연구대상자들은 스스로 깜빡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노

력으로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려고 노력한다고 대부
분이 표현하였다.

“꼭 그 자리에 둬야지. 여기 저기 두면 절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놓는 거를 제자리
에 놓는 거를 습관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애. 리모콘도 
맨날 여기저기 찾지 말고 끄면 항상 티비 앞에...정해야 
돼”

“노력을 하죠. 다음에 필요할 때는 상기를 하지. 어디
다 뒀나..근데 제자리에 안 놓으면은 여러 군데를 찾잖아
요. 거실에도 찾고, 안방에도 찾고 이래 되기 때문에
…….”

3.5.2 일정 일일이 기록하기
연구대상자들은 가족 및 지인들과의 약속과 하루에 일

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달력, 핸드폰, 수첩(다이어
리)등을 사용하여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이어리가 특별히 없으면 저는 잘 보이는 곳에 달력
에 일정 써요. 날짜 밑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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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딸이 스마트 폰이라고 사줘서는 여기다가 
뭐 쓰라고 약 먹은 것도 그러는데...어려워서 가지고 다니
는 수첩에서 써요. 오늘 같이 이런 거 오는 것도 써두고. 
안 잊게(머리를 긁적이며).”

3.5.3 치매예방을 위한 정보 찾아보기
연구대상자들은 지인들과 서로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

를 나누기도 한다고 표현하였으며, 대중 매체를 통한 건
강정보 등을 많이 얻는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관에서 인
지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으며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치매예방 하는 거 수업 좋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치
매나 건망증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치매가 안 걸리려면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이 이런 오장육부,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된
다고…….”

4. 논의

본 연구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
인의 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주관적 기억장애 노인들을 위한 치매예방을 기억력증진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분석한 핵심주제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곤란함’ 이었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연구대상자들은 자주 만나는 지인들의 이름이나 소
속이 생각나지 않아 얼버무리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번 당황스러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주관
적 기억감퇴를 조사하는 설문에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
억하기 어렵습니까?’ 에 포함되는 증상이다[12]. 문민영 
외(2015)[13]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활동
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인지기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인지기능 저하의 위
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종종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
아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오
히려 사회활동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추후,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관적 기

억장애 노인들에게 있어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임
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불편감/안전위험성’ 이었다. 이
에 대한 세부주제 첫 번째는 ‘사물의 위치에 대한 깜빡 
잊어버림이었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물건을 찾으러 방
이나 거실로 이동하던 중 찾으려는 물건에 대해 잊어버
리는 경험을 하거나 사물의 위치를 매번 까먹어 잊어버
린 물건을 찾고 또 찾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하지
만 잊어버렸다가도 이내 시간이 지나면 잊었던 것이 떠
오른다고 하였다. 이는 세 번째 핵심주제인 ‘표현할 수 없
는 양가감정’ 과 연관성이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주
관적 기억장애를 경험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치매두려움 이란 치매와 
두려움이 합쳐진 단어로 치매에 걸릴까봐 무서운 마음 
또는 불안, 염려스러운 마음을 의미한다[10]. 본 연구에
서 대상자들은 이렇게 깜빡 잊는 경험을 할 때마다 스스
로 답답하고 막막함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김두리
(2016)[14]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깜
빡 잊어버린 경험을 분석한 결과 깜빡 잊는 경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자신
이 한심하다고 생각 됨’,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을 까 
불안함’ 등과 같은 맥락이었으며, Kim S, Sargent-Cox 
KA, Anstey KJ(2015)[15]의 연구에서 치매에 대해 인
지하고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 등 치매전조증상을 반복적
으로 경험하는 노인들이 치매를 두려워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은 스스로 치매와 건망증에 대한 
정의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구 진행 중 ‘티비에서 
봤는데 치매랑 건망증의 차이는 나중에 기억이 나면 건
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스스로 건망증으로 자신
의 증상을 정의내리며, 치매의 두려움 마음과 함께 깜빡 
잊은 것에 대해 기억해 냈기 때문에 건망증이라는 안도
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또한 김두리(2016)[14]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경도인지장애가 치매 이전 단계로 치매
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
을 보였다. 핵심주제 ‘일상생활의 불편감/안전위험성’ 의 
세부주제 두 번째는 ‘가스불/수돗물 사용 중지에 대한 깜
빡 잊어버림’ 이었다. 이 세부주제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
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한 번 이상의 경험을 가졌으며, 
가장 길게 면담이 진행되었던 주제이었으며, 본 연구 필
사본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본 연구의 Fig 1.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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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를 보다가 또는 외출을 준비하다가 등 다양한 이유
로 가스불 또는 수돗물을 잠그지 않아 안전상의 위험문
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한 대상자는 
가스불이 30분마다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설치하였
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대해 모든 연구대상자가 관
심을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설치과정, 가격 등을 질문하
였다. 이는 네 번째 핵심주제의 세부주제인 ‘위험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음’ 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최근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핵심주제는 ‘건망증을 이겨내기 위한 가족의 
노력’ 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주제로는 ‘무료 인지기능 검
사에 참여함’ 으로 연구대상자의 가족들은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무료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것
을 연구대상자들에게 권유하였다. 이에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무료치매 진단검사를 받은 연구대상자도 있었으나 
“형식상으로 진행되는 검사가 의미 없다고 생각 되서 한
번 받고 받지 않았어요.”라고 표현한 연구대상자도 있었
다. 치매검진은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
리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16,17]. 이에 추후, 노인들
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치매진단검
사를 수행 시에는 검사 전 치매진단검사의 중요성과 필
요성 및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핵심주제는 ‘자신만의 건망증 예방 노하우’ 이
었다. 이에 대한 세부주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 제
자리에 두기’, ‘일정 일일이 기록하기’, ‘치매예방을 위한 
정보 찾아보기’ 가 있었다. 우선, 연구대상자들은 세 번째 
핵심주제어인 ‘표현할 수 없는 양가감정’ 중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깜빡 잊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안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대부
분의 연구대상자들은 물건을 찾지 않도록 사용한 자리에 
두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 외에
는 잊지 않기 위해 하루 일정을 수첩에 적어두거나,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 찾아
보았다. 이는 중앙치매 센터의 치매예방수칙 3.3.3 중 3
권에 해당하는 즐길 것 중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작성하기 위해 수첩에 일과
를 쓰고, 치매예방 정보를 찾기 위해 신문이나 인터넷 등
을 찾고 읽어보는 활동에 해당된다[18]. 이러한 결과는 
김두리(2016)[14] 연구에서도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스스로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할 일을 수첩
에 적어둔다’,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다’ 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주관적 기억장애
를 경험하는 노인들은 현재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안도
감을 함께 가지면서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추후, 주관적 기억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
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점검과 
이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중재개발일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서로에 대한 경험
공유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추후, 주
관적 기억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치매예방 또는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활동 뿐 아
니라 자조그룹을 통해 서로의 증상에 대한 경험공유 및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의 정보교환을 포함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뿐 아니라 깜빡 잊어버리는 건
망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또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D시의 일개 노인복지관 노인의 주관적 기
억장애 경험을 분석한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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